
예명신학 1
예명콜로키움 13회~16회(2020.6. ~ 2022.4.)

강응섭 · 유복곤 · 조남신

예수이름신학총서 6

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

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

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

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

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

10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

11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. 

(빌 2:5~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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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보혜사(파라클레토스) 성령’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변호

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 믿는 자 안에,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모임인 교

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,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

를 변호하시고,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.

‘보혜사(파라클레토스) 성령’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

의 현재성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.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

의 이런 공로가 지금 내 것이 되는 것이요,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

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, History가 되고 마는 것

입니다.

‘보혜사(파라클레토스) 성령’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사정

을 알리시는 것입니다.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. “사

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

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.” 성령님만

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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